
캐나다․한국, 천연가스 협력 본격화
11월29일 200명 참석 천연가스포럼 개최 … 가스공사는 협력각서 체결

캐나다-한국 천연가스 포럼이 11월29일 열렸다.

포럼 참석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크리스티 클락 수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요 에너지기업 대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의 신규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및 관련 분야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기회가 소개됐으며, 한국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진출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캐나다 에너지기업들의 LNG 개발 프로젝트의 설명도 이어졌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는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시아와의

높은 근접성,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등 다양한 경쟁력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및 가공, 액화 기술을 비롯해 수소, 연료 전

지 기술 및 촉매 작용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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